
Passo Fundo | Exhibition Celebrates Sister Maria Anete´s Artistic Journey and Legacy                                       July 9, 2026 | snd1.org 

마리아 아네테 수녀의 예술적 여정과 유산을 경축한 전시회  

브라질 파소푼도 과달루페 성모 관구 

 

파소 푼도 공동체는 마리아 아네테 수녀(헤르타 베커)의 놀라운 예술적 유산을 인정하며 100세 생일 전야에 

이를 기념했습니다. 수녀가 그린 작품의 섬세함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관대히 나누는 모습으로 파소 

푼도 시는 수십 년간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나오메 토퀘에서 1926년 8월 27일에 태어난 수녀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1949년에 

첫 서원을 했습니다. 수도 생활 초기에는 주(州)의 곳곳에 있는 학교에서 화학, 생물, 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술적 재능을 키우도록 고무되어 그림을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상의 표현으로 삼아 시각 

예술 분야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또한 미술 교사가 되어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녀는 

꽃, 풍경, 기타 자연물을 그리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창조를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관상적 정신을 

반영합니다.   

마리아 아네테 수녀의 삶과 작품을 기리기 위해 파소 푼도 콜레지오 노틀담은 7월 2일부터 14일까지 파소 

푼도 쇼핑 센터에서 삶 속의 꽃: 길 위에서 아름다움을 남기는 한 세기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40점 이상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많은 작품이 콜레지오 노틀담 홀에 오랫동안 전시되어 학생들과 가족들,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들입니다. 수녀는 미술 작품들과 교직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회화의 기술을 

배우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민감성과 인내, 미술에 대한 사랑도 심어주었습니다.  

교육과 예술을 통한 충실한 봉사의 한 세기를 거치며 마리아 아네테 수녀는 그림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유산을 세웠습니다. 수녀의 작품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관상으로 초대하며 하느님의 은사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사용될 때 얼마나 피어날 수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수녀의 삶은 젊은 세대가 창조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좋으심과 현존의 반영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줍니다.  

 


